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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창열 화가의 집 전경. 2026.03.30. (사진=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 고(故) 김창열 화백의 평창동 자택을 공공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김창열 화백 옛 자택을 '김창열 화가의 집(Kim Tschang-Yeul Atelier)'으로 조성하고 31일 오후 4시 준공식을 개최한다. 



[서울=뉴시스]김창열 화가의 집 전경. 2026.03.30. (사진=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동 일대 우수 문화·예술 자산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구

는 설명했다.

김 화백은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술대학과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1972년 파리 살롱 드 메에 '밤에

일어난 일'을 출품하며 유럽 화단에 데뷔했다. 그는 한국 현대 작가 중 서양 화단에 뿌리를 내리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전쟁과 분단, 이념과 생존이라는 한국 현대사 격변 속에서 '물방울'을 소재로 한국 미술계와 국제 미술계에서 활약했다.

2004년 세계적인 대가들만 전시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 국립 주드 폼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해 한국 국립현대미술

관에서 김창열 회고전이 열렸다.

구는 2020년 9월 김 화백 아들 김시몽씨와 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2024년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자택은 작가가 2021년 별세 전까지 30여년간 가족과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온 국내에서 유일한 작업실이다. 



[서울=뉴시스]김창열 화가의 집 내부. 2026.03.30. (사진=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는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을 설계한 플랫폼아키텍처(소장 홍재승)가 맡았다. 이들은 사적 공간을 모두를 위한 문화 공간으

로 재구성하고 삶과 작업 흔적을 보존·복원·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설은 연면적 511.96㎡,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지상 2층에는 카페와 매표소를, 지상 1층에는 기획 전시실을 배치했다.

지하 1층에는 아카이브실과 수장고를 마련했다.

김 화백이 북한산 형제봉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던 공간 등이 그대로 재현됐다.

지하 2층은 작업실과 서재를 재현한 핵심 공간이다. 원형 천창을 통해 빛이 스며드는 구조다. 김창열 화가의 집을 대표하는 상

징적 장소다.

김창열 화백은 생전 "나는 작업을 위해 빛을 아틀리에 안에 들이지 않는 편이다. 동굴 같은 곳에서 내면의 빛에 의지한다"고 밝

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창열 화가의 집에서 인사말 하는 정문헌 종로구청장. 2026.03.30. (사진=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는 김 화백의 철학을 반영해 당시 사용하던 캔버스와 화구, 서적을 재현·전시할 계획이다. 소장 자료는 유가족으로부터 기증

받은 작품 390점을 포함해 총 2609점이다.

김창열 화가의 집은 전시 준비를 거쳐 오는 5월 말 일반에 공개된다.

최수연 플랫폼 아키텍처 대표는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는 곳에 김 화백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를 수목장 했는데 어제 우연치 않

게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며 "왠지 모르게 저희를 따라다니기에 화백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화백님이 계셨던 공기 느낌까지도 재현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3D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대로 다시

재현했다"며 "최소한의 설비와 기능적인 부분에만 보완하고 여기는 온전히 보존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 있는 김창열 미술관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활용을 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면 여기 김창렬 화가의 집은 작가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이분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서 미래의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김창열 선생님의 얼과 작가 정신을 가능하면 그대로 살려서 느끼게 해주도록 노력한 공간"이라며 "국내외 미

술 애호가들이 찾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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